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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영

캔버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 댄 투아가 
캔버라컨템퍼러리에서 <Paradise*>(7. 26~10. 4)전을 
기획했다. ‘퍼시피카(Pasifika)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제3문화권 
출신의 젊은 작가 7인을 모았다. 서구적 시선에서 바라본 
태평양 섬의 낭만화를 비판했다. 필자는 식민 지배와 개발로 
단절된 전통을 예술작품으로 되살린 이번 전시의 의의를 꼼꼼히 
분석한다. /

알렉산더 사스필드 <Standing on the Paepae> 코이어 매트, 아크릴릭 페인트 40×60×2.5cm(25점) 2025 © Canberra Contemporary, 
Photo by Brenton McGeachie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야자수. 
태평양 섬은 흔히 ‘낙원’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환상적 단어는 
우리의 눈을 가린다. 태평양계 혈통의 호주인 댄 투아는 퍼시피카 
디아스포라다. 그는 이번 전시 제목에 별표(*)를 붙여, 낙원의 
상징성을 다시 정의했다. 전시는 태평양 섬과 주민들을 낭만화, 
이상화하며 납작하게 소비해 온 인간의 이기심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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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퍼시피카 디아스포라가 공유하는 전통의 계승과 단절, 
경계를 넘나들며 새롭게 확립하는 정체성, 가시성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알렉산더 사스필드의 <Standing on the Paepae>(2025)-
는 도어 매트 25개를 전시장 바닥에 늘어놓은 설치작품이다. 
마오리어로 연설자의 자리, 문지방을 뜻하는 ‘파에파에’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켰다. 마오리 국기 색을 입힌 도어 매트에는 
환영의 문구가 영어와 마오리어로 적혀있다. 고향을 방문한 
마오리족이 느끼는 환대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면서도, 소속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비춘다.

시오네 모누 <Beaded Dreams> 폼, 구슬, 글리터, 낚싯줄 50×48cm 2025 © Canberra Contem-
porary, Photo by Brenton McGeachie

시오네 모누의 <Beaded Dreams>(2025)는 경쾌한 형식으로 
통가의 전통과 퀴어 정체성을 발화한다. 구름 모양 보드에 비즈 
발이 달린 작품은 플라스틱 구슬, 글리터 등 인공 소재로 제작됐다. 
더는 자연의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통가의 전통 
장식예술을 계승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화려한 장식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동성애와 젠더 다양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였던 폴리네시아의 사라진 전통을 반영한다.

‘별’이 가리키는 새로운 길

티비엔 앤드루스-호머랑은 태평양 제도 국가의 아픈 역사를 
되살린다. 1860년대부터 호주는 남태평양 섬 주민을 데리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는 ‘계약 노동’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노예제와 
다를 바 없었다. 앤드루스-호머랑은 강제로 끌려가는 원주민의 
모습을 푸른색 회화로 그려 축소된 역사를 냉철히 직시하게 
했다. 동시에 전통 도구와 현대 물품이 뒤섞인 파푸아뉴기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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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묘사하며, 낙원이 과거에 멈춰있는 곳이 아니라 현재에도 
변화하는 살아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티비엔 앤드루스-호머랑 <A Maru> 캔버스에 유채 91.5×91.5cm 2025 © 

Canberra Contemporary, Photo by Brenton McGeachie

티아리아 테아이와 모티머, 니콜라스 모티머, 카테리나 테아이와 <No Fear of 
Flying 3> 사진 75×75cm 2025 © Canberra Contemporary, Photo by 

Brenton McGeachie

티아리아 테아이와 모티머, 니콜라스 모티머, 카테리나 
테아이와의 사진작품 <Fear of Flying>(2025)은 키리바시 
출신 시인 테레시아 키에우에아 티와의 동명의 시에서 출발했다. 
불완전한 키리바시어와 영어로 쓰인 시는 춤과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다. 춤과 비행은 식민 지배로 온전히 승계되지 
못한 키리바시의 전통 춤과 항해 문화를 뜻한다. 즉 이 두려움은 
고유 언어와 문화를 온전히 전승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지각이다.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날기를 연습하는 여성과 팔다리를 활짝 
벌리며 춤추는 여성을 찍은 사진작업은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재탄생하는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레이스 하수 들라빅의 석기는 시간을 건너 모계 조상과 
공명한다. 덩굴과 야자 잎으로 감싼 토기를 땅속 구멍에 넣어 
굽고, 잎의 수분에서 나온 연기가 도자마다 고유한 무늬를 남기는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방식으로 제작됐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 석기들은 여성의 몸을 상징하며, 
모계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을 담고 있다.

고유한 이야기와 복잡한 층위를 담은 작품들은 하나의 서사를 
만든다. <Paradise*>라는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자. 별표(-
asterisk)는 본래 작은 별을 뜻한다. 태평양 선조가 밤하늘의 
별을 따라 항해했듯, 각 작품은 별이 되어 새 항로를 제시한다. 
낙원이라는 단일한 이미지 뒤편의 현실과, 끊어지고 이어지며 
새롭게 탄생해 온 퍼시피카 디아스포라의 유동하는 정체성을 
비추는 항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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